
강원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'주니어보드' 제안 '금요 시간적금제' 시범 운영

월~목 30분씩 모아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··· 24일부터

2주 단위로 3회 운영 ··· 중간점검 후 연말까지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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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평창군시설관리공단. ⓒ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일부 근무자들은 월~목요일에 30분 조기 출근하고 금요일에 오후 4시에 조기 퇴근

하는 유연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.

23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최순철)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'금요 시간적금제'를 시범 운영한다.

청년 직원 협의체인 '주니어보드'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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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10월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주 단위로 제도를 운영한다. 참여 대상은 일반직과 교대

근무가 없고 업무 공백 우려가 없는 일부 시설 근무자이며, 팀별 1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는다.

공단은 3회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와 직원 의견을 점검해 운영기준을 보완하고, 오는 12월 말까지 연

장 운영을 거쳐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.

최순철 이사장은 "운영 요건부터 서비스 공백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 직원과 이용객 모두가 체감할 수

있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"고 말했다.

▲ 주니어보드 회의 모습. ⓒ평창군시설관리공단

한편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주니어보드는 청년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과제를 발굴·제안하는 직

원 참여 기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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